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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과 미군 여 조종사, 그들의 경험 공유

Russell C. Bassett 하사

용산기지, 대한민국 – 지난 목요일 앤 맥도날드 대령과 피우진 중령이 오찬을 통해 그들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7항공여단장을 지낸 맥도날드 대령은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서 최초의 여생도 출신이며, 미군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여단장을 맡았다. 육군항공학교 전투실험계획장교 피우진 중령 역시 이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피우진 중령은 한국군에서 최초의 몇 안되는 여군 장교들 중 하나이며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항공 중대 지휘관을 맡았다. 

맥도날드 대령과 피우진 중령 외에도 한국군과 미군측에서 수 명의 여군 항공 장교들이 오찬에 참석해 한국군과  미군의 우호를 증진했다.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각각 다른 문화와 다른 군에 소속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의 여성이라는 특수한 그리고 매우 친근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맥도날드 대령이 말했다.

몇 백 명의 여성 조종사가 있는 미군에 비해 한국군에는 7명의 여성 조종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7명 중 4명의 여 조종사들이 이번 오찬에 참석해 미군 여 조종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육군본부 헬기사업단의 항공사업관리장교 최효선 대위는 “(미군 여 조종사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들이 이들 군에서 겪는 여러 도전적인 일들이 놀랍게도 한국군에서 내가 겪는 일들과 비슷했다”고 말했다. 

오찬에 참석한 장교들은 선물을 교환하였고,  다른 유형의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 군에 몸담으면서 아이를 기르는 것, 여성 장교로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특수한 일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군 여 조종사들은) 우리와 비슷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다”고 말한 17항공여단 수송과 블랙호크 조종사 Elizabeth Martin 대위는 “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온 네 명의 조종사들 중 세 명이 같은 직업을 가진 조종사와 결혼하였고, 따라서 군인 커플로서 아이를 기르는데 생기는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대령은 24년간 군에 몸담으며 피우진 중령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피우진 중령은) 한국군에서 매우 훌륭한 모범이 되었고, 그녀의 조국을 위한 일명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Kiowa기 조종사인 최효선 대위 맥도날드 대령에 대해 위와 비슷한 코멘트를 하였다.

“맥도날드 대령은 우리 모든 여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매우 훌륭한 모범상이다”고 말한 그녀는 “그녀가 여성으로서 입대하여 이룬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여성으로서의 최초’이다. 그녀의 군경험들을 들어보면서 나의 앞으로의 군생활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대령은 “군대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도전적인 곳이다”고 말하며 “능력있고, 자신감에 가득 찬 많은 여성들이 군에 입대하여서 매우 기쁘다”고 오찬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오찬에 참석한 모든 장교들은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한미 동맹에 있어 우리가 나아지고 싶다면, 서로 어울리고 협력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여단장직에서 물러나 주한미군 사령관의 부관이 된 맥도널드 대령은 말했다. "좋은 관계 없이 나아갈 수 없고 그것은 우정에서 시작하여, 신뢰와 서로에 대한 존경이 됩니다."
최효선 대위는 "한국군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우리는 현재의 친선을 유지하고 싶다"며 "한미 장병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종류의 작은 만남은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